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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신고건수 증가

- 최근 4년간 아동 ‘63만명’ 줄고 아동학대신고건수는 ‘1만2천건’ 늘어나…

     - 반면 아동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은 매년 감소

     - 최근 4년간 근속연수 ‘1년 미만’ 절반 가까이… 부실한 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 대책 마련 시급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

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만2천건’ 증가했다. 2020년 ‘16,149건’에서 2021년 ‘26,048건’, 2022

년 ‘25,383건’, 2023년 ‘28,292건’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1.7배가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 아동 학대 신고건수>

(출처: 경찰청)

  반면 같은 기간 아동의 수는 ‘63만명’이 줄어, 아동 수 대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

났다.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2020년 0.21%, 2021년 0.33%, 2022년 0.35%, 2023년 0.40%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 아동 인구 현황(학대신고비율) >

(출처: 행정안전부)

채현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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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4. 10. 11. 담당자 박신영 비서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710,946건(0.21%) 7,976,210건(0.33%) 7,271,460건(0.35%) 7,077,206건(0.40%)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6,149건 26,048건 25,383건 28,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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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아동 학대를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은 2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21년 ‘737명’, 22년 ‘707명, 23년 698명, 24년 67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 현황>

(출처: 경찰청)

  특히 학대예방경찰관의 근속연수는 정원의 절반 가까이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

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1년 미만 근무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이 절반

을 차지하고 있으며, 2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은 70%를 넘어섰다. 2년 이상 근속자의 비율은 10

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학대예방경찰관 근속연수>

(출처: 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학대예방경찰관들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외 스토킹, 교제폭력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밝혔다. 이로 인해 기피 부서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학대예방경

찰관의 인력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현일 의원은 “경찰청은 아동의 수에 비해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증가 추세를 파악하고 적극

적인 예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말했다.

  또 채 의원은 "아동학대는 일반 범죄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 연속성이 중요한 업

무인데 담당 경찰관이 감소, 변경된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다” 하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업

무 과중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연도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2021년 405(55%) 136(18%) 196(27%)

2022년 373(53%) 168(24%) 166(23%)

2023년 337(48%) 179(26%) 181(26%)

2024년 299(44%) 191(28%) 187(28%)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28명 737명 707명 698명 677명


